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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아이의 여행

자신의 바람대로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이 세운 틀에 아이가 따라 주기를 희망하는 어른들과 

그 기대에 맞추느라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 『바로의 여행』은 재미난 이야기 

속에 현실의 문제를 담아낸 그림책이다. 그림책작가 ‘다영 씨’와 그가 지은 책 속 주인공 ‘바로’를 

통해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건강한 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책 속 주인공이 작가의 이야기를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소동을 통해 바로와 다영 씨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바로

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 갈수록 다영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고, 혼자

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영 씨 역시 바로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바로의 

행복을 설계하려고 애쓰던 다영 씨가 바로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바로가 자

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의미 있게 그려진다. 한껏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유년기 독

자부터 아이와 함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성인 독자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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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는 다영 씨가 정해 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바로처럼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주인공 되어 보기



바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 갈수록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만의 여행 떠나기

세상은 어떤 모양일까?

다른 세상에도 친구가 있을까?


